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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24일 강의 

찬양의 제사 

핵심 구절: “그러므로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
찬양의 제사를 계속 드립시다. 곧 우리 입술의 
열매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.” 

히브리서 13:15 

선정된 성경 구절: 
히브리서 13:12-21 

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, 

그리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교회에 대해 

말합니다. 이를 통해 사도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 

기록된 이스라엘의 성막 제사 제도와 제물을 

언급합니다.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: “우리는 

제단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

자들은 그 제물의 몫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. 그 

짐승들의 몸은 대제사장이 죄를 위해 성소로 가져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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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로 인해 진영 밖에서 태워집니다. 예수님도 자신의 

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

받으셨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께로 나아가자. 

그분의 수치를 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자.” - 히브리서 
13:10-13 

바울은 우리 핵심 구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 

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 하나님께 “찬양의 제사”를 

계속 드리라 격려합니다. 그는 이 제사를 “그분의 

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”라고 설명하며, 

이어 “선한 일을 행하고 나누는 것을 잊지 말라. 

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니라”라고 

덧붙입니다. - 15,16절 

사도의 이 말씀은 성막의 금향단에서 숯에 뿌려진 

향료가 달콤한 향기를 내어 지성소로 퍼져 하나님 

임재를 상징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. (출애굽기 30:1-

8) 확실히, 찬양의 제사,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

감사드리며,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은 향과 

같아서, 우리 하늘 아버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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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곳에서 바울은 이러한 제사를 “향기로운 냄새의 

제사,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”라고 말합니다. 

- 빌립보서 4:18 

우리 주제의 다른 측면을 언급하며 사도는 다음과 

같이 썼습니다. "그분[예수]이 죽으셨을 때, 죄에 

대하여 한 번 죽으셨기 때문입니다. … 너희도 너희 

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로 여겨라." 

(로마서 6:10,11).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

죽음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

계산된 사실임을 상기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 

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귀속되었기 

때문에, 우리는 우리 희생과 한 봉사를 "하나님께 

거룩하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"으로 계산할 수 있는 

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. - 로마서 12:1 

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과 높은 

영광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

희생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

있을 때만, 우리는 이 복된 부분의 현실을 이해할 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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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습니다. 우리는 바울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. 

“우리는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지만, 

우리의 충분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.” 

(고린도후서 3:5). 우리는 아담의 불완전함이 

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여졌다는 확신을 받아들일 

수 있으며,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

구성원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들이 됩니다. - 

이사야 61:10; 빌립보서 3:9; 고린도전서 12:12,27 

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, 그의 진리와 의의 

사역에,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

형제자매들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에 헌신합시다. 

또한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창조물에게 “왕국의 

복음”을 전하는 일에도 힘씁시다. (마태복음 24:14) 

“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희생 제물을 기쁘게 

받으시기 때문입니다.” 따라서 우리의 “찬양의 

희생”은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와 그분의 아들, 

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

것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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